
이야기지도안

교육목표

제목

나이

주제

핵심어

한국문화

한국어

물 한 방울로 항아리를 채운 것처럼, 조익

어린이 (6~9세)

• 목표 : 부자가 되고 싶었던 조카의 노력과 조익의 지혜를 배운다.
• 주제 : 노력

노력, 조익, 항아리, 두레박, 우물, 깨달음

• 목표 : 이야기를 통해 한국어 속담에 관심을 가진다.
• 요소 : 한국의 속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티끌 모아 태산)

• 목표 : 이야기를 재미있게 듣고, 한국 가족의 호칭을 알아본다.
• 단어 : 삼촌, 조카, 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모, 고모, 사촌
• 표현 : 삼촌의 집으로 조카가 찾아왔어요.



구연활동내용

인사 나누기

제목 알리기

이야기 시작 노래 부르기

배꼽 손! 인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OOO,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예요.

오늘 할머니가 들려줄 이야기는, 제목 나와라 뚝딱! ‘물 한 방울로 
항아리를 채운 것처럼, 조익’ 이야기예요.

여러분, ‘두레박’을 본 적이 있나요? 두레박은 우물에서 물을 퍼 올릴 
때 사용하는 도구인데, 바구니처럼 생겼어요. 요즘은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콸콸 나오지만, 옛날에는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여러 
번 길어야 했답니다. 그런데 두레박질을 하다가 큰돈을 버는 방법을                        
깨닫게 된 사람이 있대요.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지요?

‘물 한 방울로 항아리를 채운 것처럼, 조익’ 이야기 속으로 출발!

♬ 하나 둘 셋 넷 ! 이야기 시작 ! 우리 모두 신나게 잘 들어 보아요.
♬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준비 됐나요? 하나 둘 셋 넷 ! 출발합니다. 빵빵 ! ♬



구연활동내용

이야기 들려주기
옛날, 조선시대에 선비 조익이 살았어요. 부지런하고 성실한 조익은 

꽤 높은 벼슬을 지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조익의 집으로 조카가 
찾아왔어요.

“제게 돈을 왕창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조익은 조카를 물끄러미 보았어요. 사실, 조카는 늘 가난했어요.
잔머리만 쓰고는 도통 일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조익은 그런 
조카에게 귀가 솔깃한 말을 해 주었어요.

“큰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네만.”

조익의 말에 조카의 눈이 반짝였어요.

“어서 알려 주십시오.”

조익은 따라오라고 손짓했어요. 조카는 잔뜩 기대하며 뒤를 따랐지요. 
마당 우물가로 간 조익은 항아리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자,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면 그때 그 방법을 알려 주겠네.”



구연활동내용

이야기 들려주기
조카는 얼른 두레박을 찾았어요. 그러고는 말했지요.

“뭐, 금방 끝나겠군요!”

조카는 열심히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항아리에 담았어요. 하지만 계속 
담고, 또 담아도 항아리는 채워지지 않았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한 조카는 그제야 항아리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아니, 이게 뭐야! 항아리 밑바닥이 뻥 뚫려 있잖아!’

조카는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나서 조익에게 따졌어요.

“정말 너무하십니다! 어찌 바닥이 깨진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십니까!”

하지만 조익은 그저 허허 웃으며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어요.

“아, 그랬나? 좋아, 그럼 내일 다시 오게나. 그때 다시 알려 주겠네.”



구연활동내용

이야기 들려주기
조카는 그런 조익의 모습에 무척 당황했어요. 하지만 내일 다시 알려 

주겠다는 말에 꾹 참고 집으로 돌아갔지요.

그다음 날, 조카는 아침 일찍 조익을 찾아왔어요. 조익은 조카를 다시 
우물가로 데리고 갔지요.

“저 항아리에 다시 물을 채우면, 부자가 되는 법을 꼭 알려 주겠네.”

조카는 이번에는 먼저 항아리를 꼼꼼하게 살펴보았지요. 다행히 
항아리는 깨진 곳 없이 멀쩡했어요. 그제야 조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이번에는 꼭 약속을 지키셔야 해요. 항아리 물을 가득 채우면 돈 버는 
법을 알려 주셔야 한다고요!”

조익은 또 아무렇지 않게 껄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조카는 다시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항아리에 물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부자가 될 생각에 콧노래가 절로 나왔지요. 하지만 이번에도 항아리는 
채워지지 않았어요.



구연활동내용

이야기 들려주기
“아니! 이게 뭐야?”

이번에는 두레박 밑바닥에 커다란 구멍이 나 있었어요. 구멍으로 물이 
줄줄 새고 있었지요. 항아리에 얼른 물을 담으려고 하면, 몇 방울 그저 
똑똑 떨어지고 말았어요. 아무리 빨리 끌어올려도 말이지요. 조카는 
화가 치밀어 올라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날 정말 우습게 보는 거야 뭐야! 어떻게 이런 두레박으로 항아리에 
물을 채우냐고!’

조카는 당장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돌아가면 부자가 
되는 법을 영영 알 수가 없을 것 같았지요. 또, 여태 노력한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도 아쉬웠어요.

“좋아, 한번 해 보자!”

조카는 쉬지 않고 구멍 난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렸어요. 

몇 방울 되지 않았지만, 열심히 항아리에 옮겨 담았지요. 몇 방울밖에 
떨어지지 않는 물로 항아리를 채우기란 쉽지 않았어요. 손은 부르트고 
벌겋게 퉁퉁 부었지요. 팔다리는 물론 어깨도 쑤시고 아팠어요.



구연활동내용

이야기 들려주기
“하아, 언제 다 채우냐 말이다.”

한숨을 계속 쉬면서도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계속하다 보니, 항아리에 물이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그걸 보니 
몸이 아픈 것도 잊고 슬슬 재미나기 시작했지요.

“그래, 조금만 더 하면 가득 찰 수도 있겠어!”

조카는 있는 힘을 다해 두레박질을 계속했어요.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는 줄도 모르고, 어느덧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말이지요. 

“이야! 물이 다 찼어!”

도저히 찰 것 같지 않던 항아리가 물로 가득 찼어요. 조카는 기뻐서 
싱글벙글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지요. 

“어이, 조카! 어찌 되었는가?”

그때 조익이 우물가로 다가왔어요. 조카는 기다렸다는 듯이 조익에게 
물었지요.



구연활동내용

이야기 들려주기
“보세요! 항아리의 물이 가득 찼어요. 자, 이제 약속대로 제게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 주세요!”

조익은 조카를 물끄러미 보고 미소를 머금었어요.

“정말 수고했네. 하지만 난 이미 자네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네.”

조카는 멍한 얼굴로 조익을 쳐다봤어요.

“네? 언제 가르쳐 줬단 말입니까?”

조익은 조용히 우물가 항아리를 가리켰지요. 조카는 어안이 벙벙하여 
항아리를 한참 쳐다보았어요. 그러고는 알았다는 듯 큰 소리로 웃고 
말았지요.

“하하하! 네, 알았습니다. 그 방법을요.”

조익도 뿌듯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지요.



구연활동내용

이야기 들려주기
“바로 자네가 생각한 게 맞네. 작은 물방울을 열심히 모아 항아리를 

채운 것처럼, 작은 일도 부지런하게 열심히 하면 큰돈을 모을 수                        
있을 거야. 그게 바로 내가 아는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일세.”

조카는 결심한 듯이 조익의 손을 잡았어요.

“네, 노력하여 무언가를 얻는 보람과 기쁨을 오늘 크게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제 힘으로 부지런히 살아 보겠습니다!”

조익의 지혜로운 가르침 덕분에 조카는 그 후로 더 열심히 일해 정말     
큰 부자가 되었답니다. 



구연활동내용

한국문화, 한국어 소개하기
여러분,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 잘 들었나요? 

둘째 날, 조카가 우물에서 물을 길어 항아리를 채울 때, 두레박의 상태가 
어떠했나요? 맞아요. 두레박 바닥에 구멍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 물을 
길어도 한 방울, 두 방울, 조금씩밖에 항아리가 채워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방울의 물도 꾸준히 모으다 보니, 마침내 항아리를 가득 채울 
수 있었지요. 이처럼 작은 노력들이 모이면 큰일을 해낼 수 있답니다.

여러분, 조카가 항아리에 물을 채울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래요. 항아리 바닥이 깨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리 물을 
부어도 항아리에 물을 채울 수 없었어요. 이렇게 아무리 애를 써도 
보람이 없는 일을 뜻하는 속담이 바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랍니다. 
여기서 ‘독’은 항아리를 뜻하지요.
둘째 날은 어땠나요? 한 방울, 한 방울씩 꾸준히 모아서 항아리를 가득 

채웠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모이면 나중에 큰 덩어리가 된다는 뜻이 
담긴 속담은 ‘티끌 모아 태산’이에요. 속담을 더 알고 싶은 친구들은            
‘도란도란 이야기보따리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아요!



구연활동내용

이야기 정리하기

이야기 마치는 노래 부르기

인사 나누기

여러분, 할머니와 ‘물 한 방울로 항아리를 채운 것처럼, 조익’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큰돈을 벌고 싶었던 조카는 삼촌 조익의 가르침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물 한 방울로 항아리를 채운 것처럼, 꾸준한 노력으로 큰 
성과를 낼 수 있었지요. 여러분도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노력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야기할머니가 
응원할게요!

그럼, 이야기 마치는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할머니랑 인사합시다.
이야기 마치는 노래 시작!

♬ 하나 둘 셋 넷! 잘 들었어요. 우리 모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정말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만나요. 빵빵!♬

배꼽 손! 인사! 
여러분, 다음에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또 만나요. 안녕!


